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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1)

김유선2)

제1장 머리말

o Esping-Andersen(1990), Hall and Soskice(2001) 이래 복지국가 또는 노동시장 유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게 이루어져 왔음.

- 그렇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음.

o 최근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근로빈곤(working poor) 층이 양산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ILO(2003)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국내에서는 방하남외(2007)가 거시수준에서 “고용의 질” 지표를 개발하

고 국제비교를 수행한 바 있음.

- 그렇지만 선정한 지표가 적절한지에 대해 얼마간 의문이 있고, 비교대상 국가가 불분명

하고, 연구 결과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

o 이 글은 OECD와 UNDP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고용관련 지표들을 사용해서,

OECD 회원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음.

1) 이 글은 한국사회정책학회가 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과제”(2010년 11월 19일)에

서 발표문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klsiys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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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OECD 회원국 고용 지표 비교3)

1. 고용의 양

o 전통적으로 고용의 양적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고용

률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2009년 현재 성인(15~64세)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

률은 다음과 같음.

1) 경제활동참가율

o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은 65.4%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5

위. 한국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이탈리아, 헝가리, 터키 5개국.

2) 실업률

o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은 3.8%로 OECD 2위.

- 한국보다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3.2%) 한 나라.

- 실업률 지표가 외형상 양호한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많고 이들이 비경

제활동인구로 집계되기 때문임.

3) 제2장은 김유선(2010), “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중 일

부를 재정리하여 수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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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률

o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은 62.9%로 OECD 20위.

- 한국보다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멕시코,

폴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터키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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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노동자 비중

o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중은 68.7%(2008년)로 26개국 중 23위.

- 한국보다 임금노동자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65.9%), 그리스(64.9%), 터키(61.0%) 3

개국. 임금노동자 비중이 낮을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짐.

- 미국(93.0%), 노르웨이(92.2%), 덴마크(91.3%)는 임금노동자가 90% 넘음.

2. 고용 안정

1) 근속년수

o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과 근속년수 평균값 사용.

- 여기서는 장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과 직장유지율(장기근속자 비율 - 단기근

속자 비율)을 추가해서 4개 지표를 비교함.

o 장기근속자 비율은 16.5%로, 23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33.4%.

- 이탈리아(43.3%), 프랑스(42.6%), 벨기에(42.4%), 포르투갈(42.2%), 독일(41.4%), 룩셈부르

크(40.1%)는 장기근속자 비율이 40%가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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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기근속자 비율은 37.2%로, 23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7.0%.

- 파트타임 비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가 단기근속자 비율은 9.6%로 가장 낮음. 이는 네

덜란드에서 파트타임은 주중 근무시간만 짧을 뿐 장기근속이 보장되기 때문임.

o 한국의 직장유지율(장기근속자 비율 - 단기근속자 비율)은 -20.7%로, 23개 회원국 중 가

장 낮음.

- OECD 평균은 16.4%. 이탈리아(32.5%), 벨기에(29.9%), 네덜란드(29.3%)가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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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의 근속년수 평균은 4.9년으로, 자료를 제출한 21개 회원국 중 가장 짧음.

- OECD 평균은 9.7년이며, 이탈리아(11.7년)가 가장 길음.

o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은 근속년수 관련 4개 지표 모두 OECD 최하위임.

- 장기근속자 비율은 16.5%, 단기근속자 비율은 37.2%, 직장유지율은 -20.7%, 평균 근속년

수는 4.9년.

- 한국은 ‘초단기근속’ 나라임. 근속년수 기준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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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o 한국은 임시직 비율이 21.3%로, OECD 26개 회원국 중 4위.

- 한국보다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폴란드(26.5%), 스페인(25.4%), 포르투갈(22.0%) 3

개국. 장기임시근로를 합치면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50.9%(2009년 8월).

o 한국에서 파트타임 비율은 노동자 기준으로는 8.7%(27개국 중 21위)이고, 취업자 기준으

로는 9.9%(29개국 중 2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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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9개 회원국의 파트타임 비율은 노동자 기준으로 평균 15.7%고, 취업자 기준으로

16.2%임. 네덜란드에서 파트타임 비율은 노동자 기준 37.7%, 취업자 기준 3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o 한국은 파트타임 비율은 낮지만, 파트타임 가운데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중은 62.0%로

가장 높음. OECD 27개 회원국 평균은 취업자 기준으로 21.4%임.

-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비율은 36.7%로 가장 높고,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중은 4.4%로 가

장 낮음. 한국 다음으로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49.2%), 스페인

(46.8%), 이탈리아(34.0%)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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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은 파트타임 비율은 9.9%로 낮은 편이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은 6.2%로 세

번째로 높음.

- OECD 27개 회원국 중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평균은 3.1%임.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비

율은 36.7%로 가장 높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은 1.6%밖에 안 됨.

- 한국보다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이 높은 나라는 호주(7.9%)와 일본(6.8%) 두 나라뿐임.

o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은 임시직 비율이 21.3%로 OECD 26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고, 비자발적 파트타

임 비율은 6.2%로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음.

- 임시직과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을 단순 합산하면 스페인(31.0%)이 가장 높고, 한국

(27.5%)과 폴란드(27.5%)가 다음으로 높음.

o 근속년수 기준이든 비정규직 기준이든 한국의 고용불안은 OECD 최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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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1) 임금수준

o 2008년 한국의 연간 임금총액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2만6,353달러(26개국 중 21위).

- 스위스(7만6,039달러), 노르웨이(7만3,068달러), 룩셈부르크(7만2,328달러)가 가장 높고, 미

국(5만888달러)은 12위, 일본(4만1,696달러)은 17위.

- 구매력 지수를 감안하면 미국이 1위, 한국이 18위로 얼마간 순위가 바뀜.

o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음. 2008년 시간당 임금은 12.8달러로, 조사에

응답한 20개 회원국 중 17위.

- 룩셈부르크(46.8달러), 덴마크(46.1달러), 아일랜드(45.8달러), 네덜란드(43.9달러)가 가장

높고, 미국(28.3달러)은 11위, 일본(23.3달러)은 13위.

- 구매력 지수를 감안하면 미국이 4위, 한국이 15위로 얼마간 순위가 바뀜(<표23> 참조).

2) 임금불평등

o 2008년 한국의 임금불평등(D9/D1,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78배로,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음.

-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5.71배), 미국(4.89배) 두 나라임.

- 그렇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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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23배.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음.

3) 저임금 계층

o 2008년 한국에서 저임금 계층은 25.4%로 OECD 21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24.5%), 캐나다(22.0%), 독일(21.5%), 영국(21.2%), 아일랜드

(21.1%) 순으로 저임금 계층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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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시간

o 한국은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56시간(2008년)으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길

음. 2009년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은 1,687시간이며,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2,119시간) 두 나라뿐임.

-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네덜란드(1,378시간), 독일(1,390시간), 노르웨이(1,407시간) 순.

5. 산업재해

o 한국은 중대재해율이 2006년 21.0명, 2008년 18.0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함. 영국

은 중대재해율이 0.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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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평등

1) 성별 고용률 격차

o 한국은 성별 고용률 격차(남성 고용률 - 여성 고용률)가 21.4%로, OECD 30개 회원국

중 5위.

- 핀란드(1.0%), 아이슬란드(3.4%), 스웨덴(3.9%), 노르웨이(4.0%), 캐나다(4.9%)는 성별 고

용률 격차가 5% 미만으로 남녀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

- 한국보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나라는 터키(40.3%), 멕시코(34.7%), 그리스(24.6%), 이

탈리아(22.3%) 네 나라.

2) 성별 임금격차

o 남성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38.8%로, 조사에 응한 26개 국 중

그 격차가 가장 큼.

- 이탈리아(1.3%)와 그리스(9.6%)는 한국보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크지만, 성별 임금격차

는 작음.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멕시코와 터키가 한국보다 성별 임금격차가 클 것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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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불평등지수

o UNDP의 성불평등지수(2008년)에서 한국은 31.0점으로 17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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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남녀)

(0-10점)

생활만족도(여성)

(0-10점)

직업만족도

(만족응답자 %)

2006-9년 순위 2006-9년 순위 2006-9년 순위

앵글로색슨

호주 7.9 8 8.0 8 91 7

캐나다 8.0 6 8.2 3 90 9

아일랜드 8.1 2 8.1 5 95 1

뉴질랜드 7.8 12 8.0 7 90 10

영국 7.4 17 7.5 17 87 16

미국 7.9 9 7.9 11 86 18

아시아 일본 6.8 23 7.0 21 73 25

한국 6.3 26 6.5 26 68 27

유럽대륙

오스트리아 7.8 11 7.8 13 91 6

벨기에 7.3 18 7.3 19 89 12

프랑스 7.1 20 7.1 20 87 15

독일 7.2 19 7.4 18 88 13

룩셈부르크 7.7 15 7.8 14

네덜란드 7.8 10 7.8 15 92 5

스위스 8.0 4 8.0 6 93 4

동유럽

체코 6.9 21 6.8 23 80 22

헝가리 5.7 29 5.6 28 83 19

폴란드 6.5 25 6.6 25 82 20

슬로바키아 5.8 28 76 24

노르딕

덴마크 8.2 1 8.3 1 94 2

핀란드 8.0 5 8.2 2 90 8

아이슬란드 7.8 13 7.9 12

노르웨이 8.1 3 8.2 4

스웨덴 7.9 7 7.9 9 93 3

남미 멕시코 7.7 14 7.9 10 88 14

남부유럽

그리스 6.8 22 6.8 22 80 23

이탈리아 6.7 24 6.7 24 82 21

포르투갈 5.9 27 5.7 27 90 11

스페인 7.6 16 7.6 16 86 17

터키 5.5 30 5.5 29 71 26

단순평균 7.3 7.4 85.7

최대값 8.2 8.3 95.0

최소값 5.5 5.5 68.0

응답국가 30 29 27

7. 만족도

o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에서 한국의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

으로 30개국 중 26위임. 여성은 6.5점으로 29개국 중 26위임.

-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헝가리, 터키 네 나라임..

o 직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로 27개국 중 27위임.

[표1] OECD 회원국의 생활 및 직업 만족도

자료: U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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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사관계

o 노조 조직률은 2008년 10.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음.

- 한국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나라는 터키(5.8%), 프랑스(7.7%) 두 나라.

o 피용자 천명당 파업손실일수는 2008년 50일로, 중간 정도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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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 지출

o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2005년 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 OECD 국가 평균은 20.5%. 스웨덴(29.4%)과 프랑스(29.2%)가 가장 높음.

- 한국 다음으로 멕시코(7.4%)와 터키(13.7%)가 낮음.

o 공공 지출에 법정민간 지출을 합치면 7.5%로 멕시코보다 0.1%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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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2003) 방하남외(2007) 김유선(2010)

1.고용의 양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비농임금근로자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농부문 임금고용 비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연간 고용변화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임노동자 비율

2.고용안정 근속1년 미만 비율

임시직 비율

근속1년 미만 비율

이직률/평균근속연수

임시직 비율

공공부문종사자비중

장기근속자 비율(10년이상)

단기근속자 비율(1년미만)

직장유지율(장기-단기)

근속년수 평균

임시직(기간제)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3.임금

저임근로자비율

(중간임금 1/2)

산업별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고용

비율

빈곤율/지니계수

주요 직종 평균소득

연간임금총액(US$)

연간임금총액(ppp, US$)

임금불평등(P9010)

저임금근로자비율(중위임

금2/3미만)

4. 노동시간
지나친 장시간 노동 비율

불완전 고용률

장시간 근로 비율

시간 관련 과소고용 비율

주당평균근로시간

연평균유급휴가일수

연간노동시간

5. 산업재해

산재사상률(10만명당)

근로감독관수(10만명당)

산재보험적용률

산재발생률, 산재강도율

10만명당치명적부상빈도

인구10만명당근로감독관

중대재해율

6. 고용평등
성별 직업분리

여성 관리행정직 비율

비농부문중여성위주직종의

고용비율, 관리직/고위직여

성비율, 고령자 고용률 갭

장애인고용률, 실업률갭,

남녀 시간당 소득비

성별 고용률 격차

성별 임금격차

성 불평등지수

7. 만족도
생활만족도(남녀, 여자)

직업 만족도

8. 노사관계

노조조직률

단협적용률

파업직장폐쇄

노조조직률, 단체교섭 적

용률, 파업과 직장폐쇄 빈

도, 노조조직률변화율

조직률

9. 사회보장

사회보장 공적지출

현금소득 공적지원

65세이상연금수령자비율

연금기여경제활동인구비율

월평균연금액(중간/최저소

득대비)

실업급여 수급률

산업재해 적용률

65세이상연금수급자비율

GDP대비공공사회보장지출

GDP 대비 공적 현금소득

보전지출액 비중 등

GDP대비사회복지지출

제3장 고용의 양과 질 종합지표

o 고용의 양과 질 종합지표를 산출하려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각 지표에 얼마만큼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정해야 함. [표2]는 이 글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선행 연구와 비교

한 것임.

[표2] 각 범주별 고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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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양과질

1.고용의 양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공식고용비율

2.고용

의 질

가. 좁은

의미

1) 고용안정1

- 근속년수

장기근속자 비율(10년이상), 단기근속자 비율(1년미만)

직장유지율(장기-단기), 근속년수 평균

2) 고용안정2

- 비정규직
임시직(기간제)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3) 임금
연간임금총액(US$), 연간임금총액(ppp, US$)

임금불평등(P9010), 저임금근로자비율(중위임금2/3미만)

4) 노동시간 연간노동시간

5) 산업재해 중대재해율

6) 고용평등 성별 고용률 격차, 성별 임금격차, 성불평등지수

7) 만족도 생활만족도(전체, 여성), 직업만족도

나. 넓은

의미

8) 노사관계 조직률

9) 사회보장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o 서로 성격과 단위가 다른 측정 지표를 종합하려면 표준화가 필요함. 측정 지표 표준화는

UNDP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ILO(2003), 방하남외(2007)가 사용한 표

준화 방법을 사용했음.

-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지표 : 표준화한  최대값최소값
실제값최소값

≤≤

-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지표 : 표준화한  최대값최소값
최대값실제값

≤≤

o 사용하는 지표와 항목별 가중치

- ILO(2003)와 방하남외(2007)는 ‘고용의 양(고용기회)’을 ‘고용의 질’ 지표 9개 범주 중 하

나로 간주하고 있음. '고용의 질' 지표에 ‘고용의 양’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가, 설령 포함시킨

다 하더라도 가중치를 1/9 주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o 이 글에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분리하고 동등한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했음.

- 고용의 질에 노사관계와 사회보장을 넣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한 뒤 비교했음.

- 최종적으로 ILO(2003), 방하남외(2007)처럼 모든 범주에 동등한 가중치를 주고 하나의

‘고용의 질’ 지표를 계산하면 앞서 결과와 달라지는지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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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의양

고용의 질 고용의 양과 질

좁은

의미(7)

넓은

의미(9)

양과 질

(10)

질 : 좁은

의미(7)

질 : 넓은

의미(9)

앵글로색슨

호주 0.80 0.60 0.54 0.57 0.70 0.67

캐나다 0.55 0.64 0.58 0.60 0.71 0.68

아일랜드 0.73 0.77 0.69 0.70 0.76 0.72

뉴질랜드 0.74 0.65 0.57 0.59 0.70 0.66

영국 0.77 0.73 0.68 0.68 0.72 0.69

미국 0.75 0.65 0.54 0.54 0.61 0.55

아시아
일본 0.76 0.48 0.45 0.49 0.62 0.60

한국 0.54 0.15 0.12 0.17 0.35 0.34

유럽대륙

오스트리아 0.58 0.75 0.73 0.75 0.83 0.82

벨기에 0.89 0.81 0.80 0.81 0.84 0.84

프랑스 0.89 0.75 0.70 0.71 0.78 0.75

독일 0.76 0.74 0.70 0.71 0.75 0.74

룩셈부르크 0.66 0.82 0.77 0.76 0.78 0.75

네덜란드 0.60 0.82 0.72 0.72 0.75 0.70

스위스 0.79 0.81 0.75 0.73 0.71 0.68

동유럽

체코 0.65 0.62 0.57 0.58 0.64 0.61

헝가리 0.49 0.57 0.54 0.54 0.55 0.54

폴란드 0.53 0.52 0.49 0.50 0.52 0.50

슬로바키아 0.50 0.54 0.48 0.48 0.52 0.49

노르딕

덴마크 0.88 0.77 0.81 0.82 0.84 0.87

핀란드 0.75 0.75 0.79 0.80 0.82 0.84

아이슬란드 0.70 0.68 0.65 0.68 0.78 0.77

노르웨이 0.88 0.88 0.85 0.84 0.84 0.82

스웨덴 0.93 0.79 0.83 0.82 0.75 0.77

남미 멕시코 0.44 0.38 0.32 0.34 0.41 0.39

남부유럽

그리스 0.45 0.48 0.47 0.48 0.54 0.53

이탈리아 0.45 0.66 0.66 0.64 0.57 0.57

포르투갈 0.41 0.56 0.51 0.51 0.51 0.49

스페인 0.57 0.63 0.58 0.56 0.54 0.51

터키 0.06 0.19 0.18 0.16 0.13 0.12

노르딕 0.83 0.77 0.79 0.79 0.80 0.81

유럽대륙 0.74 0.79 0.74 0.74 0.76 0.74

앵글로색슨 0.72 0.67 0.60 0.61 0.70 0.66

동유럽 0.54 0.56 0.52 0.52 0.55 0.53

남부유럽 (터키제외) 0.47 0.58 0.55 0.54 0.53 0.51

동아시아 0.65 0.32 0.29 0.33 0.48 0.47

남부유럽 (터키포함) 0.39 0.50 0.48 0.47 0.45 0.43

o [표2]와 [표3]은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분석결과임.

[표2] 고용의 양과 질 지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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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년수

비정

규직
임금

노동

시간

산업

재해

고용

평등

만족

도

노사

관계

복지

지출

앵글로색슨

호주 0.38 0.00 0.64 0.64 0.93 0.73 0.87 0.20 0.48

캐나다 0.52 0.49 0.48 0.63 0.74 0.71 0.90 0.34 0.41

아일랜드 0.63 0.76 0.61 0.81 0.93 0.67 0.96 0.42 0.42

뉴질랜드 0.36 0.67 0.60 0.75 0.85 0.24 0.50

영국 0.61 0.91 0.56 0.69 1.00 0.61 0.71 0.34 0.66

미국 0.85 0.47 0.56 0.60 0.80 0.10 0.40

아시아
일본 0.36 0.54 0.62 0.50 0.40 0.20 0.52

한국 0.00 0.23 0.21 0.00 0.00 0.39 0.22 0.07 0.00

유럽대륙

오스트리아 0.81 0.81 0.60 0.72 0.84 0.65 0.84 0.37 0.92

벨기에 0.95 0.79 0.81 0.80 0.79 0.70 0.74 0.85

프랑스 0.93 0.57 0.66 0.80 0.89 0.78 0.62 0.03 0.99

독일 0.89 0.54 0.50 0.99 0.91 0.66 0.69 0.21 0.92

룩셈부르크 0.87 0.89 0.95 0.75 0.65 0.82 0.51 0.71

네덜란드 0.92 0.61 0.78 1.00 0.79 0.85 0.21 0.63

스위스 0.62 0.73 0.93 0.97 0.71 0.91 0.20 0.90

동유럽

체코 0.83 0.91 0.31 0.36 0.87 0.57 0.48 0.23 0.55

헝가리 0.73 0.89 0.19 0.30 0.88 0.75 0.23 0.18 0.67

폴란드 0.71 0.47 0.26 0.33 0.81 0.67 0.43 0.16 0.61

슬로바키아 0.93 0.00 0.64 0.81 0.63 0.20 0.18 0.42

노르딕

덴마크 0.43 0.79 0.76 0.79 0.84 0.99 0.99 0.89

핀란드 0.73 0.58 0.68 0.69 0.93 0.77 0.90 0.99 0.83

아이슬란드 0.50 0.76 0.55 0.62 0.79 0.85 0.49

노르웨이 0.68 0.86 0.90 0.97 0.97 0.86 0.95 0.76 0.69

스웨덴 0.81 0.56 0.72 0.74 0.96 0.82 0.89 1.00 1.00

남미 멕시코 0.34 0.00 0.45 0.54 0.12 0.80 0.00

남부유럽

그리스 0.69 0.46 0.16 0.62 0.47 0.29 0.58

이탈리아 0.99 0.49 0.58 0.55 0.79 0.76 0.46 0.44 0.85

포르투갈 0.92 0.47 0.30 0.61 0.70 0.35 0.23

스페인 0.68 0.18 0.63 0.69 0.82 0.72 0.73 0.14 0.62

터키 0.71 0.02 0.00 0.04 0.00 0.28

노르딕 0.63 0.71 0.72 0.76 0.95 0.82 0.92 0.93 0.78

유럽대륙 0.85 0.71 0.75 0.84 0.90 0.72 0.78 0.32 0.85

앵글로색슨 0.54 0.56 0.57 0.66 0.90 0.68 0.85 0.27 0.48

동유럽 0.76 0.80 0.19 0.41 0.84 0.66 0.34 0.18 0.56

남부유럽 (터키제외) 0.86 0.46 0.49 0.50 0.80 0.70 0.50 0.28 0.68

동아시아 0.00 0.30 0.37 0.31 0.00 0.45 0.31 0.14 0.26

남부유럽 (터키포함) 0.86 0.51 0.49 0.50 0.54 0.56 0.41 0.22 0.58

[표3] 고용의 질 세부지표 (표준화)

o [표2]와 [표3]에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용의 양 지표는 ‘노르딕>유럽대륙>앵글로색슨>동유럽>남부유럽 순임. 한국은 30개국

중 22위로 동유럽 수준.

- 고용의 질 지표는 ‘노르딕>유럽대륙>앵글로색슨>동유럽>남부유럽 순임. 한국은 30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멕시코는 물론 터키보다 낮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고용의 양을 고용

의 질 지표에 반영하는 경우 모두 별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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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I 순위 IHDI 순위 Loss(%) 순위

앵글로색슨

호주 0.937 2 0.864 2 7.864 10

캐나다 0.888 7 0.812 8 8.634 15

아일랜드 0.895 5 0.813 7 9.161 17

뉴질랜드 0.907 3

영국 0.849 23 0.766 20 9.727 19

미국 0.902 4 0.799 12 11.378 23

아시아
일본 0.884 10

한국 0.877 11 0.731 24 16.679 26

유럽대륙

오스트리아 0.851 22 0.787 16 7.513 9

벨기에 0.867 16 0.794 13 8.410 13

프랑스 0.872 13 0.792 14 9.249 18

독일 0.885 9 0.814 5 8.034 11

룩셈부르크 0.852 21 0.775 18 9.004 16

네덜란드 0.890 6 0.818 4 8.118 12

스위스 0.874 12 0.813 6 7.064 7

동유럽

체코 0.841 24 0.790 15 6.066 1

헝가리 0.805 26 0.736 23 8.586 14

폴란드 0.795 28 0.709 25 10.813 22

슬로바키아 0.818 25 0.764 21 6.693 5

노르딕

덴마크 0.866 17 0.810 10 6.464 2

핀란드 0.871 14 0.806 11 7.498 8

아이슬란드 0.869 15 0.811 9 6.624 4

노르웨이 0.938 1 0.876 1 6.604 3

스웨덴 0.885 8 0.824 3 6.868 6

남미 멕시코 0.750 29 0.593 27 21.031 27

남부유럽

그리스 0.855 19 0.768 19 10.215 21

이탈리아 0.854 20 0.752 22 12.028 25

포르투갈 0.795 27 0.700 26 11.917 24

-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종합해도 ‘노르딕>유럽대륙>앵글로색슨>동유럽>남부유럽’으로

순위는 동일함. 한국은 30개국 중 29위.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가 유일.

- 고용의 양 지표는 한국이 멕시코보다 낫지만, 고용의 질 지표는 멕시코가 나음.

o UNDP는 얼마 전 Human Development Report(2010)를 발표했음.

-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2010년 세계 12위로 OECD

30개 회원국 중 11위임. 이는 앵글로색슨, 노르딕보다는 낮아도 유럽대륙 평균을 상회함.

- 그러나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IHDI; Ine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는 OECD 28개국 중 24위로 떨어짐.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폴란드, 포르투갈, 멕시코,

터키임. 불평등에 따른 하락폭은 터키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멕시코, 한국 순임.

- HDI는 불평등이 없다면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인간개발 지수(또는 HDI 최대치)이고,

IHDI는 (불평등을 고려한) 실제 인간개발 수준으로 정의됨.

[표4] UNDP의 HDI / IHDI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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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0.863 18 0.779 17 9.732 20

터키 0.679 30 0.518 28 23.638 28

평균값 0.857 0.772 9.843

최대값 0.938 0.876 23.638

최소값 0.679 0.518 6.066

응답국가 30 28 28

노르딕 0.886 0.825 6.812 0.82

유럽대륙 0.870 0.799 8.199 0.72

앵글로색슨 0.896 0.811 9.353 0.68

동유럽 0.815 0.750 8.039 0.66

남부유럽 (터키제외) 0.842 0.750 10.973 0.70

동아시아 0.881 0.731 16.679 0.45

남부유럽 (터키포함) 0.809 0.703 13.506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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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노동정책 방향

1. 노동정책 = 노동시장 정책 + 노사관계 정책

o 참여정부

- 초기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but 노동시장 정책 결여

- 후기 : 노동시장 양극화 강조

2. 노동시장 정책 = 고용의 양 + 고용의 질

o MB정부

- 청년실업 :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 청년들 눈높이 ? No ; 정부와 기업의 무능? Yes.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노사관계 정책 : 사회적 협의 + 교섭

o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 사회적 협의 <노사정위원회> : 만병통치약? Black Hole?

- 정부의 의지와 plan이 중요.

o 사회적 협의기구 작동/비작동 : two track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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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정책 초점

o 취약계층<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여성> : 비정규직 남용/차별해소, 최저임금제 중요.

- 정부 임금정책은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성과배분제 초점 : 대기업 정규직에 매몰.

5. 노동정책 수단

o two track 필요 : 법률의 제·개정 + 법령 해석, 집행

o 국민의 정부 주40시간(주5일)제, 참여정부 기간제보호법 효과

- 초과근로, 최저임금 등 법률 사각지대 무궁무진. 있는 법 지키게 하는 게 중요.

o 노자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 쉽지 않음.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법 개정에 너무 많은 세월 낭비.


